
LG전자·구겐하임이 선정한 신예 작가…파라 알 카시미 개인전
UAE 출신 30대 작가…디지털 시대 현대인·걸프 지역 사회상 등 포착한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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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알 카시미 전시 전경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해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작가 파라 알 카시미(33)가 12일부터 
서울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한국 첫 개인전을 연다.

지난해 LG전자가 미국 구겐하임미술관과 함께 신진 작가의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올해의 신예 아티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작가로, 그의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은 이숙경 예술감독의 추천 작품 10선에 포함되기도 했다.

작가는 사진과 영상, 퍼포먼스 등을 통해 인터넷과 기술 발달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릿해진 시대 현대인의 모습, 
장소나 사물에 내재한 무언의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등을 탐구하고 있다. 이런 작업에는 아랍에미리트(UAE) 
태생으로 17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고 인터넷과 게임에 익숙한 세대인 작가의 배경이 녹아 있다.

최근 5년간 작업 중 대표적인 사진 작품과 영상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작들은 디지털 시대 현대인과 걸프 지역의 
사회상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게이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현실로부터 도피한 채 디지털 낙원에 머물고자 
하는 욕망을, 명상 앱에 갇힌 인플루언서를 풍자한 영상 작업은 디지털 세계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현대인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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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서는 작가 특유의 설치 방식을 볼 수 있다. 작가가 찍은 사진을 이용해 전시장에 맞춰 제작된 대형 벽지를 
바른 벽 위에 알루미늄 액자, 평면 모니터 등을 다양하게 배치해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전시장 곳곳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나 작가가 찍은 사진들이 작은 크기로 놓였다.

전시는 8월 11일까지.

파라 알 카시미, '드래곤 마트 조명 디스플레이(Dragon Mart Light Display)', 2018[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려한 패턴의 담요로 얼굴이 가려져 있거나 돌아서 있는 인물 등은 걸프 국가에서 여성의 위치나 역할을 암시하고 
두바이의 중국 상품 쇼핑몰인 드래곤 마트의 모습을 담은 '드래곤 마트 조명 디스플레이' 작품은 걸프 지역의 
변화하는 경제와 문화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연출 사진 같지만, 작가 주변의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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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알 카시미 작가[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itrone@yna.co.kr


